
제주시 구좌읍 마을 주민들이 주도

하는 플리마켓이 개장된다.

세화리마을회와 세화마을협동조

합은 오는 13일 제주시 구좌읍 세

화리 소재 질그랭이센터 일대에서

플리마켓 구좌로 모모장 (이하

모모장 )을 연다고 10일 밝혔다.

모모장 은 구좌읍 지역주민, 소

상공인, 마을 모임 단체 등이 주축

이 돼 기획 운영되는 마을 주민 주

도형 마켓으로, 이날을 시작으로 매

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

시간 동안 정기적으로 운영된다.

이 플리마켓에는 셀러 40팀, 중

고셀러 10팀 등 총 50팀이 참여하

며, 제주의 특색이 가득한 다양한

수공예품부터 유용한 중고 물품에

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만날

수 있다.

또 제주 농수산물 및 지역 먹거

리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 행사와

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.

특히 모모장 은 지속가능한 삶

과 장터를 추구하는 친환경 마켓

을 지향함에 따라 상품 포장 최소

화, 텀블러 에코백 사용 권장 등을

도입한다. 향후 마켓 이용 규칙에

친환경 실천 방침 등을 지속적으로

반영해 친환경 마켓으로 입지를 다

져나갈 방침이다.

상세한 정보는 모모장 공식 인스

타그램 및 네이버 카페를 통해 상

시 확인할 수 있다. 박소정기자

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

제주도 오렌지 재배에 필요한 농약

3종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과 안전

사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

다. 식약처와 농진청은 9일 적극행

정위원회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

기준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심

의 의결하고 즉시 시행키로 했다.

이번 합동회의는 오렌지를 저장

할 때 발생하는 저장병(녹색곰팡이

병, 푸른곰팡이병) 방제에 필요한

등록 농약이 없고, 잔류허용기준

등이 설정돼 있지 않아 오렌지 유

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제주도

농업기술원의 요청에 따라 열렸다.

통상 감귤은 수확 후 10일 이내

에 판매되지만, 오렌지는 후숙을

위해 수확 후 약 30여일 동안 저장

후 판매되는 과정에서 녹색곰팡이

병 등 저장병이 발생한다.

식약처와 농진청은 이러한 오렌

지의 특성을 고려해 카벤다짐, 이

미녹타딘, 프로클로라즈 등 3종의

농약을 대상으로 작물 잔류시험 등

과학적 검증을 거쳐 안전성을 확인

후 잔류허용기준과 안전사용기준

을 마련했다고 밝혔다.

도내 오렌지 생산량은 2021년

290t, 2022년 410t, 2022년 680t으로

추정되고 있다. 문미숙기자

코로나19 이후 쇼핑문화가 비대면

온라인으로 확산되면서 최근 5년새

제주지역에서 온라인 쇼핑몰과 같

은 통신판매업이 급증한 것으로 나

타났다. 물가 상승 여파로 문을 닫

은 구내식당도 많았다.

10일 국세청이 최근 5년간

(2018년~2022년) 100대 생활밀접

업종 사업자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

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제주지역 사

업자 수는 5만5632명으로, 2018년

말보다 1만4439명(35.1%) 증가했

다. 전국 17개 시 도 가운데 제주는

세종(62.7%), 경기(42.1%), 인천

(37.8%)에 이어 네 번째로 증가율

이 높았다.

업종별로 보면 한식 전문점이

9880개로 가장 많았고, 이어 통신

판매업체가 4924개, 펜션 게스트하

우스가 4291개로 뒤를 이었다. 이

외에도 부동산 중개업 2303개, 커

피음료점 2061개, 옷가게 1731개,

인테리어 등 실내장식가게 1722개,

미용실 1567개, 편의점 1317개, 과

일가게 1114개, 피부관리점 1040개

등 순이었다.

증가한 업종 중에서는 통신판매

업이 2018년 말 1706개에서 지난해

말 4924개로 188.6%로 늘어 가장

높은 증가율을 보였다. 온라인 쇼

핑 문화가 확산되는 만큼 오프라인

매장은 정체되거나 줄어들었다. 옷

가게는 5.8%(1636개→1731개) 증가

에 그쳤고 신발가게는 4.4%(113개

→102개) 감소했다.

통신판매업 다음으로는 기술 직

업훈련학원 157.1%(189개→486

개), 실내스크린골프점 144.1%

(68개→166개), 펜션 게스트하우스

128.6%(1877개→4291개), 주차장운

영업 125.6%(39개→88개), 커피음

료점 107.3%(994개→2061개) 등 순

으로 증가율이 높았다.

워라벨(일과 삶의 균형)을 추구

하는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헬스클

럽 87.4%(103개→193개), 피부관리

업 67.2%(622개→1040개), 스포츠

시설운영업 19.0%(116개→138개)

도 늘었다.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

구가 늘면서 애완용품점 98.7%

(79개→157개), 동물병원 25%(72개

→90개)도 증가했다.

이외에 장난감가게 97.2%(36개

→71개), 교습소공부방 82.8%

(454개→830개), 스포츠교육기관

82.6%(357개→652개), 사진촬영업

74.6%(311개→543개) 순으로 증가

율이 높았다.

감소한 업종 중에서는 구내식당

이 2018년 말 170개에서 지난해 말

146개로 14.1% 줄어 가장 높은 감

소율을 보였다. 이어 PC방이 14.0%

(178개→153개) 감소해 뒤를 이었

다. 특히 커피 선호 현상과 비교적

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커피음료

점은 증가한 반면 코로나19로 인한

회식 문화 변화 등으로 간이주점이

12.5%(168개→147개), 호프전문점

이 4.9%(589개→560개) 감소했다.

비혼 문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

로 예식장 9.1%(22개→20개) 감소

한 반면 원하는 배우자를 찾기 위해

결혼정보회사를 찾는 등 젊은 세대

의 가치관 변화 등으로 결혼상담소

는 42.9%(21개→30개) 증가했다.

박소정기자 cosorong@ihalla.com 제주에서 하루에 2~3시간 정도 일

하는 초단기 취업자 비중이 점차

증가세로 취업자 10명 중 1명 꼴로

나타났다.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

수입을 목적으로 주 1시간 이상 일

했다면 취업자로 분류되고 있어 취

업자 수가 증가하는 것만큼 고용의

질 개선으로는 이어지는 못하는 모

습이다.

10일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

소의 4월 제주도 고용동향 과 국

가통계포털 자료 분석 결과 지난달

도내 취업자 수는 39만8000명으로

작년 동월 대비 1.3%(5000명) 증가

했다. 앞서 2월과 3월 취업자가 두

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.1%,

1.0% 감소했던 데서 4월엔 소폭 증

가세로 돌아섰다.

취업자 중 주 1~17시간 일하는

취업자 수는 3만9000명으로 1년 전

보다 6.6% 증가해 전체 취업자 증

가율보다 높았다. 전체 취업자에서

17시간 이하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

중은 9.8%로 1년 전(9.4%)보다 소

폭 높았고, 4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

고로 집계됐다.

최근 10년(4월 기준)동안 17시간

이하 근로자 비중을 보면 ▷2013년

5.9% ▷2014년 6.9% ▷2015년 7.0%

▷2016년 6.9% ▷2017년 6.4% ▷

2018년 7.3% ▷2019년 7.9% ▷2020

년 7.6%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

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2021년

9.5%, 2022년 9.4%에서 올 4월까지

3년 연속 9%대로 취업자 10명 중 1

명 꼴을 나타내고 있다.

연간 기준 17시간 이하 취업자

비중은 2021년 10.2%로 처음 10%

를 웃돌며 역대 최고를 기록한 후

2022년에는 9.5%를 기록했다.

이처럼 초단기 근로자가 늘어난

것은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의 경우

도 있다. 하지만 주된 원인은 자영

업자 등이 비용 부담이 큰 상용직

대신 초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선호

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

풀이되고 있다.

한편 4월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

면 농림어업 5만4000명, 도소매숙

박음식점업이 9만5000명으로 작년

동월 대비 각각 15.8%, 2.0% 감소했

다. 나머지 산업에선 모두 취업자

수가 증가했다.

문미숙기자 ms@ihalla.com

10일
코스피지수 2496.51

-13.55
▼ 코스닥지수 829.74

-6.11
▼ 유가(WTI, 달러) 73.71

+0.55
▲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348.18 1301.82 1EUR 1483.53 1425.65

100 996.33 962.07 1CNY 200.71 181.61

2023년 5월 11일 목요일6 경 제

비대면 워라벨 문화에 자영업종별 명암

국제유가 하락에 제주 기름값 하락 국제유가 하락 등 여파로 제주지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하락했다. 10일 한국

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제주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(ℓ)당 1656원을 기록, 전날보다 6.19
원 하락했다.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6.91원 내려간 리터당 1488원으로 집계됐다. 사진은 제주시의 한 주유소 모습. 이상국기자

주 17시간 이하 초단기 근로자 증가


